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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life can be stressful for even the most satisfied students. 
Especially medical school students  have higher levels of stress. To 
manage their stress level and social connection, they are using SN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NS on 
medical students by analysis of SNS use pattern of medical students. In 
the analysis of the first grade of Medicine, 51 students (58.6%) posted 
on Facebook in the past year and posted a total of 1,452 articles 
(average: 28.5). We analyzed the content of the posts and found that 
most of them were celebrating a birthday (50%) or confirming their 
regards (18%). Next, there were other people’s posts (10%) and travel 
posts (6%). Besides, there were profile photo upload (3%), school life 
(3%), romance (2%) or family (1%). Female students (16 times / 17 
students) changed the profile pictures more frequently  than male 
students (18 times / 34 students) (p = 0.003). There wa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in all items except for the change of profile picture 
according to sex. On the other hand, the analysis of the content of the 
share showed that most of the contents shared about humor (42%), 
food (15%) and music (14%). Most of the medical students used SNS 
primarily for social activities, not for educational purposes. Based on 
this analysis, there should be more research on how SNS can help 
medical students during medic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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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대학생들은 청소년기와 성인기 사이의 과도기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도전에 직면하여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 대학생 중에서도 의과대학생들의 
스트레스는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많은 
학습량, 긴 학업기간, 유급 및 성적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겪고 우울증 등 심리적 
문제를 겪는다는 선행 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다[1].  
국내 의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에서 10명 
중 1명이 주요 우울장애를 경험한 적이 있으며 4.2%가 
자살을 계획한 적이 있으며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보고한 학생은 2.2%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답한 학생은 10명 
중 6명이고, 정신건강 문제로 상담이나 정신과 진료를 
받 기  원 하 는  학 생 이  전 체 의  3 6 % 를  차 지 하 고 
있다[2-4].

스트레스는 일상생활 또는 대학생활을 하면서 불가피한 
것일 수 있으며 사람마다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이를 극복해내는 사람이 있지만 부적응, 
우울증, 학업부진 등의 문제를 겪는 사람도 있다. 
스트레스의 유무보다는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대처하고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의과대학생들의 경우 다른 일이나 활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거나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다[5]. 의과대학생은 일반대학생보다 수면과 
휴식, 성생활, 레저와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와 기회가 
부족하고, 의사나 의과대학생들은 낙인, 오명으로 
인해 정신과적 도움을 받기도 쉽지 않은 일이다[6]. 
특히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 요인은 의과대학생이라면 
당연히 겪게 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자신의 문제를 
드러냄으로써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과대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사회와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통로 중 하나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Social network 
sys tem 바로 SNS이다. 인터넷은 네트워크 중의 
네트워크로 불리며 인류의 삶과 사회문화 구조를 
거미줄 같은 웹으로 구축했다. 웹 시대의 시작은 그간 

포털 중심의 독점적 소통 생태계에서 탈피하고 
개방·공유·자율의 패러다임을 강조하며, 블로그와 같은 
개인 미디어의 급속한 확산을 가져왔다. 이를 기반으로 한 
SNS의 등장은 소셜미디어의 확산 및 소셜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의 폭발적인 증가를 낳았다[7]. SNS는 
기존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상호작용적 소통과 참여 
채널의 확대, 새로운 방식의 커뮤니케이션 등의 
변화를 일으키며 급속히 퍼지고 있다.

SNS는 인터넷상에서 친구, 동료 등 지인과의 
인간관계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인맥을 형성함으로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로 미니홈피, 블로그, 마이크로블로그, 프로필 
기반 서비스 등을 포함하고 있다. 스마트폰 이용의 
증가와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 등장으로 SNS 이용자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벤처비트 닷컴 
(http://www.venturebeat.com)에 따르면, 대표적인 
SNS인 페이스북(facebook.com)의 일 사용자가 
2014년 8억 3천만 명에서 2016년 상반기 11억 3천만 
명에 달할 정도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자신을 표현하고 
소통하는 SNS가 빠르게 퍼지고 사회적으로 주목 
받으면서, SNS의 확산이 가져올 긍정적 기대감과 함께 
사회적 역기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8]. 이에 
우리는 의과대학 학생들의 SNS 사용 실태와 이용 
행태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의과대학생들의 SNS 사용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자가 속한 의학과 1학년의 의과대학생 87명을 
표본집단으로 한정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SNS 서비스 
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페이스북에 
한 정 하 여  학 생 들 의  사 용 빈 도 와  사 용  내 용 을 
분석하였다. 학생들이 가장 학업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어려움을 느끼는 시기인 2014년 9월(의예과 
2 학 년  2 학 기 ) 에 서  2 0 1 5 년  8 월 ( 의 학 과  1 학 년 
1학기)까지 1년간 활동내용을 조사하였다. 각 학생이 
올린 글의 수와 글의 내용을 공유, 프로필 사진업로드, 
생일, 안부확인, 학교생활, 가족, 연애, 여행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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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 그 빈도를 조사하였다. 수집된 결과는 SPSS 
ver. 20.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독립표본 
t-test로 통계학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 과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나이는 20세에서 
24세로 페이스북의 모든 정보와 게시물을 열람하였다. 
51명의 학생은 지난 1년 동안 총 1,452개(평균: 
28.5개, 범위 1-83)의 글을 게시하였다. 게시한 글의 
수는 남녀에서 차이가 없었다. 

게시한 글의 내용을 공유, 프로필 사진업로드, 
생일, 안부확인, 학교생활, 가족, 연애, 여행,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생일을 축하하는 
글(50%)이나 안부를 확인하는 게시물(18%)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Fig. 1). 그다음으로 글을 다른 
사람이 올린 게시물을 공유하는 경우(10%)가 많았고, 
여행을 가서 올린 게시물(6%)이 그 뒤를 따랐다. 그 
외, 프로필 사진 업로드(3%), 학교생활(3%), 연애(2%) 
혹은 가족(1%) 등이 있었다. 또한, 프로필 사진용 
이외로 개인의 사진을 올리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그 외의 항목으로 교외생활, 사진 추가, 커버 사진 변경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를 성별과 나이를 나누어 
살펴본 결과,  프로필 사진을 변경하는 횟수를 
제외하고는 모든 항목에서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 
프 로 필  사 진 을  변 경 하 는  횟 수 는 
여학생(16회/17명)에서 남학생(18회/34명)에 비해 
높게 나왔다(p = 0.003).

한편 공유를 하는 게시글의 내용을 분석해본 결과, 
대부분 유머(42%), 음식(15%), 음악(14%)에 관한 
내용을 공유한 것으로 관찰되었다(Fig. 2). 그 외, 
정치, 영화, 여행, 스포츠, 이벤트, 학습, 연애, 인문에 
관한 내용을 공유하였다.  공유하는 내용 역시 
남녀에서 유의성 있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고 찰

스마트폰 이용의 증가와 다양한 유형의 SNS 

서비스 등장으로 SNS 이용자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9,10]. 그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서비스 
중 하나인   페이스북의 2014년 1분기 실적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이용자 수가 12억7천만 명을 넘어섰고, 
일 이용자도 8억 명을 돌파하였다고 한다. 국내의 
경우, 2014년 3월을 기준으로 페이스북 월간 이용자 

Fig. 1. Classification of article posted on social 
network system.

Fig. 2. Analysis of the article shared in social 
network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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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1천3백만 명에 이르며 이 중 92%는 모바일로 한 
달에 한 번 이상 사용하고 있다[9,10]. 다양한 기관에서 
수행된 나이별, 성별에 따른 SNS 이용실태 조사 중, 
KISA의 2013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만6세 
이상의 인터넷 이용자 중 55.1%가 SNS를 이용하고 
있 는  것 으 로  나 타 났 다 [ 9 ] .  S N S  이 용 률 은 
여성(56.2%)이 남성(54.1%)보다 다소 높았으며, 
나 이 별 로 는  2 0 대 ( 8 7 . 5 % ) ,  3 0 대 ( 7 4 . 0 % ) , 
만6-19세(5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SNS 
이용자(94.4%)가 페이스북 등 프로필 기반의 서비스를 
이 용 하 고  있 는  것 으 로  조 사 되 었 다 .  또  다 른 
연구결과에 따르면 SNS 이용률은 대학(원)생의 경우 
76.8%로, 초·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이용률인 71.2%와 
67.4%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기도 
하였다[11,12].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의과대학 
학생에서 SNS 이용률은 58.6%로 앞선 결과에 비해 
다소 낮게 관찰되었다. 이는 본 연구가 다양한 SNS 
서비스 중 페이스북의 이용률만 조사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의과대학 과정 중 가장 
학습량이 많고 학업에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기간에 
SNS 이용률을 조사한 것이 다른 연구결과에 비해 
이용률이 낮게 나타나는데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SNS를 하는 주된 목적은 친교 및 
교제(79.5%), 취미 및 여가 활동(51.3%), 일상생활의 
기록(49.6%), 개인적 관심사 공유(43.6%), 전문정보 
및 지식 공유(35.0%) 등으로 나타났다[9,10]. SNS를 
통한 활동의 형태는 게시물작성(49.4%)보다는 타인의 
게시물 확인(83.8%) 또는 댓글과 같은 반응(64.1%), 
그리고 이를 공유하는(25.9%) 활동이 더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9,10]. SNS 이용자는 처음 SNS를 
이용하게 된 계기가 '친교와 교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93.6%)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다음으로, 
' 개 인 의  일 상 생 활 이 나  관 심 사 를  공 유 하 기 
위해서(84 .5%) '나 '지식,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해서(83.8%)'가 뒤를 이었다. 또한, 이러한 SNS를 
통해 얻은 지식이나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다[9-11]. 앞선 연구와 비슷하게 
대부분의 의과대학생도 친교와 교제를 위해 SNS 
활동을 하고, 주로 생일을 축하하거나 안부를 묻는 
글을 통해 인맥 관계를 유지하는데 SNS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대학생활이나 여행을 비롯한 일상생활에 

대한 게시물을 올리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개인의 사진을 올리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관찰되었는데, 이는 폐쇄적인 의과대학의 
분위기로 인해 주목을 받거나 남들의 눈에 띄는 
행위를 지향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프로필 사진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과 
비교하면 의미 있게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학생들의 더욱 높은 외모에 대한 관심도와 연관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으로 판단된다.

이전 연구에서 SNS를 통해 '업무, 학업, 생활 정보 
등과 관련해 도움을 주고받는 활동(71.5%)을 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9,10]. 하지만 의과대학생들은 
SNS를 이용하여 음악, 영화나 여행에 대한 생활정보를 
얻었지만, 학업과 관련된 정보를 얻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아직 의과대학생들의 의학교육을 위해 개발된 
SNS나 애플리케이션이 부족하기에 SNS를 통해 업무나 
학업에 대한 정보나 도움을 받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 결과는 향후 SNS를 기반으로 한 
의학교육용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와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깊게 검토해보아야 하겠다.

한편, 전체 게시글의 10%는 타인의 글을 공유하는 
경우로 그 내용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대부분은 
유머와 관련된 것으로 이러한 게시물을 통해서 
의과대학생들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최근 요리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아지고 사회적인 관심이 늘어나면서 
음식이나 맛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예도 많았다. 
그 외 음악이나 영화, 여행, 스포츠와 같은 여가를 위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였다. 

정치와 연관된 글을 공유하는 경우도 7%에서 
나타났는데, 최근 SNS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지속해서 
커지면서 의과대학생들도 정치에 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13]. 2008년 미국 대선에서는 30세 
이하 유권자 10명 가운데 1명이 후보자와 SNS ‘친구’로 
등록 하였다[14]. SNS가 정치참여의 확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있지만, 이에 대한 부정적 
평가 역시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해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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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는 없다[13]. 하지만, 정치 및 정책에 무관심한 
편이었던 의과대학생들이 이에 대한 인식과 정보를 
알고 관심이 증가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된다.

이에 반해 질병에 관련된 관심은 오히려 낮았다고 
볼 수 있는 예로, 최근 루게릭병으로 알려진 근육위축 
가쪽경화증에 대한 관심 제고와 기금 모금을 위한 
‘아이스버킷챌린지’가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관심을 
끌면서, 국내 정치, 경제, 연예계 중심으로 SNS 아이스 
버킷 캠페인 참여가 이어졌었다[15]. 하지만 그 기간이 
포함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참여한 의과대학생은 보이지 않았다. SNS를 
통한 아이스버킷챌린지 열풍으로 미국 루게릭병 
협회가 7월 29일부터 약 한 달간 모금한 기금은 
6,25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240만 달러를 
모금한 것에 비해 26배나 급증했을 만큼 좋은 효과를 
불러일으켰으나 의과대학생들의 관심은 미미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사회적 이슈나 유행에 관한 관심은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페이스북의 게시글이나 
공유한 글 중에서 인문 사회적인 면에 대한 것이 거의 
미비한 것이 이 의견을 뒷받침해준다. 최근 들어 
인문학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의료계에서도 윤리성과 
같은 의료인문학적인 면이 강조되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의과대학생들에게 있어 이러한 점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일개 학년의 페이스북의 게시글의 
내용과 형태를 분석함으로써 의과대학생들의 SNS 
이용현황을 조사해보았다. 하지만 표본의 수가 매우 
적고, SNS에서 활동한 것을 모두 조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향후 SNS는 지금과 같은 효과 
이외에 다양한 직업과 상황에서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되며, 이에 대한 제도와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미 다양한 전문직에서 SNS의 
활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국내의 
의학교육에서는 이와 연관된 활동이나 효율성에 대한 
연구가 없다[16,17]. 본 연구와 같은 의과대학생들의 
SNS 이용형태를 바탕으로, 의과대학생들이 향후 
의사로서 활동하는데 있어 SNS가 좋은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많은 교육과 기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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